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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�������KT노동조합은 11월 9일(수)부터 중앙본부에서 중앙상무집행위원 철야농성에 돌입했다. ��노동조합은 총 16차례의 교섭기간 동안 요구안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으나 회사측이 임금 정액 1% 인상, 일시금 2백만원 등을 제시하는 등 입장 차가 너무 커 현재 실무교섭을 중단한 상태이다. ��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회사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며 어제부터 중앙상집 철야, 오늘부터는 전국 지부장이 참여하는 지방본부 철야농성 및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에 들어갔다. ��노동조합은 이번 철야농성 중 회의를 통해 일련의 진행사항을 점검하고, 조합간부로서의 책임과 임무를 상기하는 한편 향후 강력한 2단계 투쟁을 준비할 방침이다. ��따라서 전국 조합간부는 집행부의 지침 대로 부서장은 물론 소속 조합원의 비상 연락망을 상시 현행화하고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일체의 휴가를 금지한 채 각 지방본부에서 비상 대기 중이다.  ��노동조합은 이번 주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에도 회사의 태도가 진전되지 않으면 차주부터 전국 조합간부 상경투쟁 등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. ��최장복 위원장 “단체교섭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새로운 내용, 이전과 달라진 입장 있다면 조합원께 먼저 알리겠다”��최장복 위원장은 “회사가 당장이라도 진전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겠다”며 “반면 끝내 협의에 실패할 경우, 조합원의 사기진작을 비롯해 전사적인 갈등과 혼란의 책임은 온전히 회사가 져야 할 것”이라고 경고했다. ��이어 철야중인 간부들에게도 당당한 모습을 유지하고 모범적인 간부상을 보여주기를 당부했다. 위원장은 “우리의 투쟁은 우리의 단결만큼 쟁취하는 것”이라며 “전국 조합간부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해 흔들리지 말고 한 목소리로 결연한 의지를 표출해 달라”고 주문했다.��계속해서 “단체교섭 안건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새로운 내용,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전국 지부장은 물론 전 조합원들께 상세히 다 알려 드리고 진행하겠다”고 약속했다. ������� 





전국 조합간부 철야농성 돌입 �“회사가 더 내놓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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